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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상의학은 외형과 병증 등을 바탕으로 체질을 감별하고 이를 진단에 활용하는 한국의 고유 체질 의학이

다. 체형은 체질 변증의 중요한 단서로, 계측정보를 사용한 체질별 도식화 및 감별을 위한 기존 연구가 있었

으나, 한정된 샘플수와 연구 간의 이질성으로 대규모 집단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우며, 실측 및 라벨링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체형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상 정보만으로 체질 감

별에 필요한 체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체질 감별 공식에 적용하여 사상체질을 자동 

감별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키워드: 영상 분할(Image segmentation),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사상체질(Sasa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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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상의학은 한국의 고유 체질의학으로, 용모와 체형, 심성과 병증 

등의 진단 요소를 반영한 체질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다[1]. 특히 

체형은 사상체질 변증의 중요한 단서로, 계측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2], 수치정보를 사용한 체질별 도식화[3,4] 

및 형태학적 특성 비교[5, 6], 체질 판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주로 두면부와 체간의 다섯 부위의 너비 혹은 8부위의 둘레 등 체형 

요소의 편차 관계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활용되었으며[7],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적용한 체질감별의 연구가 있었다[8]. 그러나 한정된 

샘플 수와 연구 간의 이질성으로 대규모 단위 분석이 도출되기 어려웠

으며, 실측 데이터 및 라벨링 정보가 없다면 연구가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체형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외형 영상만으로 

체질 감별에 필요한 체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체질 감별 공식에 적용하여 사상체질을 자동 감별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계측정보를 활용한 사상체질의 형태학적 분류 연구에는, 앙와위에

서 두면부와 체간의 다섯 군데 너비를 측정하는 5종너비척도[9]가 

대표적이며, 여기에 이마둘레, 목둘레, 곡골둘레를 합한 8종둘레척도

[10]가 함께 제안되었다. 계측 정보가 반영되는 형태로는, 사상체질의

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순수 측정치를 이용하는 분류 방법과 측정치의 

체질 간 상대적인 발달 부위별 비율로 변환한 변수변환 방법이[11] 

있다. 순수 측정치 적용의 경우 신장에 따른 전반적인 신체치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뚤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7], 본 논문에서는 

체질진단 정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체질별 상대적 발달 

정도에 따른 변수변환 방법[11]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외형 데이터에

서 Segmentation을 거쳐 얻어진 겨드랑이, 가슴, 허리, 위배, 엉덩이 

너비 정보만을 사용하여 사상 체질을 자동 분류한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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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thodology

Fig. 1. 한국인 체질 자동 분류 모델 개요도

1. 모델 개요도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인 사상체질 자동 분류 모델 

개요도이다. 사람의 전신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상반신 영역 

예측, 체간 영역 분할과 너비 정보 추출, 사상체질 분류 순으로 수행한

다.

2. 상반신 검출 

사상체질 분석에 필요한 상반신 영역을 검출하는 데 사용한 모델은 

DeepLabV3+[13]와 EfficientNet-b3[14]를 백본으로 특징을 추출

하는 U-Net[15]을 사용했다.

3. 체간 영역 분할 및 너비 정보 추출

상반신 영역으로부터 체간 영역인 겨드랑이, 가슴, 허리, 위배, 

엉덩이를 분할하고 각 너비 정보를 추출한다. 너비 정보를 이용하여 

체질 간 상대적인 발달 부위별 비율 변수변환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사상체질을 분류한다.

IV. Evaluation

본 논문에서는 체질 자동 분류 모델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12]에서 

착용했던 측정복과 유사한 속옷을 착용한 총 239명의 여성 데이터와 

Fig. 2와 같은 상반신에 대한 마스크를 사용했다. 239명 중 90%인 

215명을 학습하고 10%인 24명을 평가에 사용했다. 피험자의 다양한 

자세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갖기 위해, 상하 시점이 다각도인 곧게 

선 자세, Y자 자세 등의 영상을 학습에 활용했다.

상반신 검출의 평가 척도는 F1-점수(F1-score)와 자카드 지수

(Jaccard Index)를, 모델에서 도출한 너비 정보의 평가 척도는 t-검정

(t-test)을 사용했다.

Fig. 2. 학습 및 평가에 사용한 여성 데이터 예시

2. 실험 결과

Table 1은 여성의 상체 검출 모델인 DeepLabV3+와 

EfficientNet-b3를 백본으로 한 U-Net의 실험 결과를 보인다. 여성을 

대상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상반신 검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모델 성별 F1-점수 자카드 지수

DeepLabV3+
여성 95.32 91.06

남성 96.77 93.75

U-Net

(EfficientNet-b3)

여성 95.53 91.44

남성 95.84 92.03

Table 1. 상반신 검출 모델 성능 비교

Table 2는 모델에서 도출한 너비 정보와 실측 수치 데이터를 

평균제곱오차(Mean Sqaured Error, MSE)로 비교한 결과이며, 사상

체질 분류에 사용된 엉덩이-허리 비율, 엉덩이-가슴 비율, 그리고 

가슴-허리 비율 모두 오차가 0에 가까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제안 

모델을 통해 획득한 수치가 실측 데이터를 대신하여 체질 분류가 

가능함을 보인다.

엉덩이-허리

비율

엉덩이-가슴 

비율

가슴-허리 

비율

평균제곱오차 0.0027 0.0031 0.0007

Table 2. 모델 도출 결과와 실측 수치 데이터 간 비교

Table 3는 평가 데이터 24명에 대한 사상체질 분류 결과이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전체

여성 14 4 3 3 24

Table 3. 평가 데이터에 대한 사상체질 분류 결과

Ⅴ.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전신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상반신 영역 

예측, 체간 영역 분할, 너비 정보 추출, 사상체질 분류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로는 피험자들에 대한 사상체질 

정보를 수집하여 사상체질 분류 성능 측정과 함께 성능 향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착의 영상 등 다양한 영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내는 등의 

다양한 연구 확장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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